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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会社　神鋼商社
1)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image: 고정]

1. 금속부문
2. 기계 용접 본부
[image: 고정]


[footnoteRef:1]神鋼商社(이하 신강상사)은 神戸製鉄所(이하 고베제철)의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계 전문상사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문인 금속본부, 기계 및 용접 본부의 2본부 체제로 구성 되어있다.  [1:  자사 홈페이지 사업설명 참조] 


금속본부는 또 철강 부문, 알루미늄 부문, 원료 부문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철강 부문은 고베제철 그룹의 제품을 주축으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 제품을 조달 및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업방법으로는 고베제철의 제품을 신강상사가 받아서 그것을 고객에 파는 구조로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로 수입 시에는 신강상사가 수주하여 원료를 수입하고, 그룹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하는 주된 제품으로는 선재 및 조강, 후판, 박판 [footnoteRef:2]등이 있다 [2:  선재: 선 형태의 철재 / 조강: 압을 이용하여 변형시킨 철재 / 후판 : 6mm 두께의 철판
/박판 : 3mm 두께의 철판 (출처 구글)] 


철강부문에서의 주요 가치는 정보력을 이용한 고객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고부가 가치인 철강 산업에서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 발주하는 것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 필수이고, 그를 위해서는 정보력이 필수라고 여기고 있다.
목표로는 향후 지속가능한 제조를 목표로 하고, 그를 위한 투자처로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EV의 경량화와 같은 신 사업 영역의 개척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알루미늄 및 구리 부문에서는 알루미늄과 제강품을 주축으로 소재만이 아닌 가공이나 조립, 재활용과 같은 부가가치를 지닌 제안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된 상품은 알루미늄 고품질 후판, 전자소재용 동판, 차량형 IGBT 히트싱크 등이 있다.
알루미늄 및 구리 부문에서 바라는 비전은 지속가능한 재활용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억제와 같은 환경 배려나 지속가능 개발 목표[footnoteRef:3]를 바탕으로 재활용이 지니는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위키백과)] 


금속본부에서 마지막 영역인 원료부문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화에 맞게 고객에게 글로벌 체인을 통해 판매하는 부서이다.
철광석, 코크스, 합금철, 철 스크럽, 슬러그 등의 철강 원료나 철강 재활용 제품(고철)의 취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료 수입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간 무역 확대, 호주의 탄광이나 말레이사의 합금 공장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공급라인을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원료 부문에서의 비전은 자원순환형 비즈니스의 고행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PKS(야자나무)나 나무 재질의 패랫으로 만드는 바이오 가스 에너지를 확대하여 나라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는 것으로 전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나머지 기계 용접본부에서는 기계부문, 용접부문으로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기계부문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주요 제품은 범용 공기압축기, 대형 비 범용 가스압축기, 초고효율 인버터 히트 펌프 등이 있다. 위의 제품들을 통해 열과 공기를 압축시키는 펌프가 필요한 사업장에 납품하고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비전은 IT관련 기기를 가속하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계부문에서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의해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에 주목하였다. 반도체나 하드 디스크와 갑은 업계나 분야를 둘러싼 각종 제품 및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기계를 제공하여, 현재의 DX가 이루어지는 것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footnoteRef:4]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https://blog.rakuten-drive.com/ko/3-digital-transformation-cases-and-strategies-ko/] 


용접부문은 용접재료를 비롯하여 용제원료, 용접기, 용접 로봇 시스템까지 폭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국내에서는 용접재료 부문의 쉐어율을 1위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용접재료의 종류를 800여 가지 다루는 것을 통해, 발달하게 된 지식과 기술의 식견을 쌓아 일본 국내와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과 중국의 고객의 상대로 최적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공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용접 재료 뿐 아니라 용접 설비 및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으로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다고도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용접 부문에서 향해갈 비전은 바로 엔지니어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조전반의 지원하는 도전이라고 한다. 용접 설비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조 전반에서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 




2)어떤 사업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신강상사에서는 [footnoteRef:5]사업적 리스크를 정책, 기술, 시장의 [footnoteRef:6]3가지 분야로 조명하였다. [5:  여기서는 이행리스크지만, 편의를 위해 사업 리스크라고 번역]  [6:  신강상사 유가증권보고서 2024년 3월 기준] 

먼저 정책 및 규제에서는 환경 규제를 제일 경계하고 있다. GHC배출량에 가격을 붙이는 탄소 포인트 제도가 납입가격을 낮추는 큰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효율 에너지 정책의 강화 역시 종래에 사용하는 제품의 퇴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군에 비해 석탄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므로, 환경 문제에서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 제품의 서비스의 저탄소 옵션으로 치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가 EV화나 경량화로 추세가 바뀜에 따라 수반되는 철강제품의 취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footnoteRef:7]EV는 무거운 배터리로 인해, 차체가 무거워져 연비가 감소하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연비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무게와 차 자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신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차체에 들어가던 소재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신강상사에게는 큰 리스크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7:  https://blog.hyundai-transys.com/244 참조] 


세 번째로는 시장이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최근의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이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신강 상사의 고객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시장의 수요 감소 역시,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강상사에서는 공급과정에서의 이산화 탄소 억제,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 환경 배려 제품 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 부분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장 리스크에서는 엔진 이외의 부품용 철강제품의 확대 판매 등을 통해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적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footnoteRef:8]중국의 침체로 인해 철강 수요가 끊임없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충격으로 인해, 철강이 필요하는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부문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철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10] 

조선 산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석연로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만회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footnoteRef:9]인도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각각 1230만톤, 중국916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신흥국과의 경쟁력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외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신강상사와 그 모기업인 고베제철은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9: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4/07/202407241523326779e8b8a793f7_1] 



3)경쟁사는 어떤 곳이 있는가?
· 日本製鉄
· JFEスチール
· 共英製鋼
1.일본 제철(일본 제철 물산)
모기업 고베 제철의 경쟁사로, 고베제철의 자회사인 신강상사와 동일하게 일철 물산을 통해 수입 및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후 일본제철이 분해되고 난 후 그 후신인 야와타 제철과 후지 제철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 이후, 1970년 야와타 제철과 후지 제철이 합병하게 되어 신일본 제철로 탄생하였다. 그 이후 스미토모 금속공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일본 제철이 되었다. 
최근에는 US스틸을 인수를 시도하여 유명해졌다.
주요 사업영역은 선박이나 대형구조물에 사용되는 후판, 자동차, 전기제품, 캔,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포함한 박판, 표면처리강판, 건축 토목에 사용되는 H형 철골, 철로에 사용되는 강철을 생산하는 철강부서, 해양플렌트나 거대구조물을 건설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화학 소재사업, 시스템 솔루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일철물산에서는 

2.JEF상사

모기업인 JEF스틸은 2002년 가와사키 철강이 일본금강을 인수 합병하게 되면 만들어진 철강회사이다. 현재 일본제철을 이어 일본 2위의 철강 생산력을 지닌 회사이기도 하다.  JEF상사는 그 자회사로 일철물산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철강제품 및 반도체 소재 등을 만드는 제철분야, 토목 건설분야, 창고 관리 및 운송 분야, 보험 대리 분야, 기술 정보 조사 분야 등이 있다.

서일본제철소와 동일본제철소, 치다제철소, 센다이 제철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제철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모기업에서 수주하여 해외 각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공영제강	
위의 두 제철소와 고베제철소와는 다르게 전기 용광로를 가동하여 생산하는 ‘電炉メーカー’ 중 1위의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건설용 철근의 일본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회사이다. 사업분야로는 크게 국내제강 사업과 해외 제강 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중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등변산형강, 평강, I바(철도)와 같은 거주 건물과 선박 기차역 등에 사용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미국에 생산 거점을 늘려, 광석분쇄철구 등을 생산하고 있다.


4) 경쟁사와 비교한 강점과 단점

강점으로는 모기업이 금속 융해에 사용되는 융해 약품과 같은 화학 계열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기업이 2016년에 코벨코 컨스트럭션 머시너리와 코벨코 크레인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을 통해 단순히 제철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있다. 
신강상사로써의 강점은 해외에 전개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타 철강회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 우위에 있다. 동아시아 14개사, 아세안 인도, 호주의 19개사,미국 멕시코 9사를 설치하여,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자동차, 이륜차 업계, 철강, 비철강 원재 등의 거래를 안정되게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神鋼商貿（上海）有限公司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국구내의 판매권과 유입권을 가진 상사가 되어, 중국과의 거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蘇州神商金属有限公司, 神商精密器材（蘇州）有限公司 등의 알루미늄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산 거점의 다양화를 구축하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모기업이 일본제철과 JFE 제철에 비해 사업 규모가 다소 작은 것도 있지만, 철의 생산량도 작은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철강의 생산하는 종류가 여타 회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일철물산의 경우 최근 사업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식품분야에도 진출하게 되어, 철강 시장의 어려움에도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쌓고 있다. 그에 반해 신강상사의 경우 다양화가 아닌 더욱 제조나 건설에 신경 쓰고 있어, 시장의 위기 발생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5) 경영자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 매치성
[image: 열린 인용 부호]

新しい世界、新しい時代、新しい価値[image: 닫는 인용 부호]


최근 신강상사는 2026년 중기경영계획을 스타트하였다. 신강상사의 오리지널리티의 창조와 코벨코 그룹의 비즈니스 확대, 사회문제의 해결과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신사업의 추진을 3가지 축으로 신세계 글로벌 경쟁력에 필요한 이노베이션을 창조해 나간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을 많이 강조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체감이 된다. 
나에게 있어서도 키워드는 글로벌이다. 글로벌 경영학을 전공하며, 세계에는 다양한 법제도와 문화,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을 더 체험하기 위해 교환유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더더욱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싶어 졌다. 세계는 열려 있고, 한국보다 기회가 더더욱 크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이런 나의 성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키워드는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위의 3가지 주요 키워드 말고도 DX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도 있다. 

세계화를 나아가는 것을 통해 가치 창조를 위해 상사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DX추진한다는 점은 여타 상사들도 똑같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 딱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6) 이익과 매출현황
	回次
	第102期
	第103期
	第104期
	第105期
	第106期

	決算年月
	2020年３月
	2021年３月
	2022年３月
	2023年３月
	2024年３月

	売上高（百万円）
	936,031
	784,160
	494,351
	584,856
	591,431

	経常利益（百万円）
	3,943
	4,067
	9,726
	12,668
	12,814

	親会社株主に帰属する
当期純利益（百万円）
	1,629
	2,198
	7,136
	9,196
	9,111

	包括利益（百万円）
	839
	3,062
	8,755
	12,756
	16,099

	純資産額（百万円）
	54,571
	57,185
	63,753
	73,896
	87,480

	総資産額（百万円）
	284,477
	286,233
	364,029
	395,092
	396,408

	１株当たり純資産額（円）
	5,920.30
	6,295.46
	7,107.83
	8,235.14
	9,770.13

	１株当たり当期純利益（円）
	184.03
	248.24
	805.91
	1,042.65
	1,035.38

	潜在株式調整後１株当たり
当期純利益（円）
	－
	－
	－
	－
	－

	自己資本比率（％）
	18.4
	19.5
	17.3
	18.3
	21.7

	自己資本利益率（％）
	3.1
	4.1
	12.0
	13.6
	11.5

	株価収益率（倍）
	10.2
	9.1
	4.4
	5.6
	7.0

	営業活動によるキャッシュ・フロー
（百万円）
	12,747
	14,894
	△9,279
	7,664
	9,090

	投資活動によるキャッシュ・フロー
（百万円）
	△3,608
	△2,048
	△806
	△1,523
	△2,789

	財務活動によるキャッシュ・フロー
（百万円）
	1,977
	△6,825
	4,068
	△9,188
	△7,240

	現金及び現金同等物の期末残高（百万円）
	16,602
	22,432
	15,397
	12,800
	12,308

	従業員数（人）
[外、平均臨時雇用者数]（人）
	1,576
[84]
	1,567
[97]
	1,396
[101]
	1,404
[87]
	1,443
[83]



느낀 점: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와 철강시장이 좋지 않은 것이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 사업 확대, 분야의 다양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근래 들어서 1주당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만큼 코로나 때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

7) 사풍
내가 경험한 사풍은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WEB 기업 설명회에 참여했을 때, 당시 참여한 영업직원의 소개를 들었을 때, 자격과 해외 연수에 관해서는 회사가 폭 넓게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도전하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약간 운동 계열의 사람이 많은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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